
불기 2567년부처님오신날을 1주일앞둔 20일오후광주금남로일대에서열린 빛고을관등회 에참가한불자들이온누리에부

처님의자비와광명이비추길기원하며연등행진을벌이고있다. /김태규기자

사회

언어 문화장벽허물기… 배우자와소통이중요해요

5월 21일 부부의날에만난다문화부부들

서구가족센터상담등참여

육아방식등어려움극복도움

여가활동통해갈등대처습득

언어달라도하나뿐인내편

박진석 곽티김니우가족 장경선 수룬가오와가족

매년5월21일은부부관계의소중함을일깨

우고화목한가정을일궈가자는취지로제정된

법정기념일인 부부의날 이다. 서로다른두

사람이하나의부부가된다는부부의날을맞아

언어 문화적장벽을허물고사랑으로가정을

이룬다문화부부2쌍을만났다.

베트남에서시집온곽티김니우씨(39 여)와

박진석씨(52)는눈빛만봐도말이통하는 9년

차부부다.

지난 2013년사업차베트남에방문한박씨

는지인의소개로곽티김니우씨를처음만났

다.번역기를통해서툰문장으로사랑을키우

며,서로를향한믿음으로1년의연애끝에결

혼에골인했다.

박씨부부는 아직도함께있는것만으로너

무행복하다 고말한다.

이들에게도언어 문화적갈등으로위기가있

었지만김니우씨는이를극복하기위해한국어

공부를시작했다.남편의말을제대로이해하고

의사소통을통해갈등을해결하기위해서였다.

김니우씨는 한국말이 서툴다 보니 갈등이

발생해도어떤점이문제인지깨닫지못하거나

내 생각을 제대로 전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

다 며 남편뿐만 아니라 아이 하고도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한국어를 열심히 배웠

다 고말했다.

이들은서구가족센터에서운영하는부부상

담과다문화가정스포츠여가활동등프로그

램에참여를통해배우자를이해하기위해꾸

준히노력하고있다.

박씨는 결혼이후처음볼링장에왔다. 부

부사이의대화도중요하지만스포츠등여가

활동을함께하는것도부부를이해하는데많

은도움이된다 고활짝웃었다.

그동안코로나19로고향을방문하지못한이

들부부는이달중베트남을방문할계획이다.

김니우씨는 2019년을마지막으로고향부

모님을찾아뵙지못했다. 4년만에고향을방문

하게돼기쁘다 며 그동안남편이사다주거나

가족들과집에서만들어먹는베트남음식으로

고향에대한그리움을달랬다. 신경써준남편

에게고맙다 고기뻐했다.

중국 국적의 내몽골인 수룬가오와씨(47

여)는지난2011년남편장경선씨(50)와결혼

하면서한국에정착했다.

먼저한국에정착해광주에서가정을꾸린고

향지인이한국남자를소개해주겠다는말에수

차례거절했지만실제로장씨를만나자첫눈에

반했다.이들은1년여간의연애기간동안상대

방의언어와문화를이해하는데노력했다.

1년간중국어학원을다녔다는장씨는 언어

가달라대화할때오해가많이생겼다 며 언어

의장벽을허물기위해학원을다녔고중국과몽

골문화를이해하기위해노력했다 고말했다.

수룬가오와씨는 지금은다문화센터에서한

국어를배우고고향친구들도많이만날수있

지만과거에는이주민에대한지원이많지않

았다 며 처음한국에왔을때먼저말을걸어

주거나도와주는사람이없어외롭고힘들었는

데남편의도움을많이받았다 고회상했다.

장씨부부도육아방식이나명절풍속등문화

적차이를좁히는데가장큰어려움이있었다.

장씨는 결혼초기에는명절풍속등서로의

문화를이해하기어려워다투기도했다 며 많

은대화를통해서로의문화를이해하고양보

하면서위기를극복했다 고말했다.

수룬가오와씨의새로운꿈은아동심리를공

부하는것이다. 다문화가정의아이들을위해

아동의심리와언어발달을전문적으로공부해

지원하고싶다는목표다.

수룬가오와씨는 몽골과 한국은 육아 방식,

교육문화가많이다르기때문에아이들걱정이

많이된다 며 똑같은고민을가진다문화부부

를위해아동의심리발달,언어발달을제대로공

부해보고싶다 고포부를밝혔다./김혜린기자

72023년 5월 22일 월요일

시술과실위반에환자팔마비…의사손배책임

의사가신경차단술과정에서통상적인주의

의무 등을 어겨 환자에게 장애를 일으켰다면

70%의손해배상책임을져야한다는판결이나

왔다.

22일법조계에따르면광주지법민사 5단독

은지난 21일A씨가의사 B씨를상대로낸손

해배상소송에서원고일부승소판결을했다.

A씨는2020년 11월 4일B씨의병원을찾아

손저림증상을호소했다. 신경근병증을동반

한경추간판장애(일명목디스크)진단이내려

졌다.

재판장은신체감정결과등을토대로통상적

인주의의무를위반한B씨의진료과실을인정

했다.또B씨가A씨에게시술위험성과부작용

가능성을사전에제대로설명하지않았다고판

단했다. /최환준기자

검찰이공직선거법위반혐의를받는강진원

전남강진군수에대해 1심에이어항소심에서

도벌금 300만원을구형했다.

21일 법조계에따르면검찰은지난 18일광

주고법형사1부심리로열린항소심재판에서

강군수에게벌금 300만원을선고해달라고재

판부에요청했다.

강 군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지난4월25일강진군한식당에서일행A씨가

선거구민에게현금 15만원을건네는데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앞서 죄질이

나쁘지만기부행위액수가15만원이고모임인

원이소수여서선거에미칠영향이미미했다

며벌금 80만원을선고했다.

강군수의항소심선고공판은다음달15일열

린다. /최환준기자

빛고을관등회

검찰, 강진군수항소심벌금 300만원구형


